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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가 꿈꾼 ‘문화의 힘’, 뮤지컬로 만난다”... 10월 1일 국회서 공연
- 10월 1일(목) 18시, 「백범, 그리고 무대 위 광복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공연
- 광복군의 문화·예술 활동과 김구가 꿈꾼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조명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뮤지컬 「백범, 그리고 무대 위 광복군」을 10월 1일(목) 오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회 역사정의포럼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공동 

주관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용만 국회 역사정의포럼 대표의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공연은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이 펼친 문화·예술 활동을 

모티브로 한다. 당시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노래와 연극 등을 통해 독립의 

의지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독립국가를 세울 역량과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알려 국제사회의 지지와 승인을 얻고자 했다.

「백범, 그리고 무대 위 광복군」은 1943년 김구와 광복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총칼을 넘어 문화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노력을 무대 위에 그려낸다.

특히 이번 공연은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이러한 독립운동 

과정에서 발휘된 ‘문화의 힘’과 김구가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서 강조한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의 의미를 오늘날의 시선에서 되새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공연은 문화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존재와 

역량을 알리고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활동을 국민에게 

친숙하게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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